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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是……的’ 구문은 중국인의 사용빈도가 높으면서도 한국인의 오류가 많이 나

타나는 구문 중의 하나이다.1) ‘是……的’ 구문의 종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 鮮文大學校 中語中國學科 副敎授

 1) ‘HSK 작문말뭉치(HSK動態作文語料庫)’에 나타난 한국인의 문형 오류 중 ‘是……的’ 구문

의 오류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졸고(2014)에서 이미 각 ‘是……的’ 구문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류율이 높은 ‘是……的₃’ 구문에 중점을 

두어 그 오류의 양상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전기정(2014)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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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대략 세 가지로 구분된다.

Ⅰ. 他的衣服是紅的。(그의 옷은 빨간 색이다.)

Ⅱ. 他是去年畢業的。(그는 작년에 졸업했다.)

Ⅲ. 提前兩天完成任務是可能的。(이틀 당겨서 임무를 완성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유형 Ⅰ과 같이 주어의 종류나 속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판단을 

내리는 의미 특징을 가지며, 是’와 ‘的’를 모두 생략할 수 없는 ‘是……的’ 구문을 

‘是……的₁’ 구문이라고 하고, 유형 Ⅱ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일의 구체적인 시

간이나 장소, 원인, 목적, 방식 등을 부각시킬 때 사용하며, ‘是’는 생략할 수 

있으나 ‘的’는 생략할 수 없는 ‘是……的’ 구문을 ‘是……的₂’ 구문이라고 할 것이

다. 또한 유형 Ⅲ처럼 확신의 어기를 나타내며, ‘是’만 생략하거나 ‘是’와 ‘的’를 

동시에 생략할 수 있는 ‘是……的’ 구문을 ‘是……的₃’ 구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중국어 교재에서 일반적으로 강조구문으로 설명하고 있

는 ‘是……的₂’ 구문은 ‘是……的₃’ 구문에 이어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높게 나

타나는 구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상당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是……的₂’ 구문을 포함한 전체 ‘是……的’ 구문에 관한 연구도 중국

에 비교하면 미흡한 편이다.

‘是……的’ 구문에 대해 중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하게 연구가 진

행되었다. 먼저 ‘是……的’ 구문을 분류하고 그 구조를 분석한 통사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로는 宋玉柱(1978), 赵淑华(1979), 年玉萍(2000) 등이 있다. 그 중 

宋玉柱는 ‘是……的’ 구문을 구분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판단

을 나타내는 경우, 강조를 나타내는 경우,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

었고, 赵淑华(1979)는 ‘是……的’ 구문에서 ‘是’와 ‘的’가 맡은 역할에 근거하여 

세 가지 구조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에 반해 徐静茜(1984)과 杨石泉(1997)은 

‘是……的’는 판단의 일종이므로 ‘是……的’ 구문의 독립성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다음으로 田泉(1996)은 ‘是……的’ 구문에서 ‘是’와 ‘的’를 따로 사용했

을 때와 같이 사용했을 때를 비교했고, 牛秀兰(1991)은 ‘是……的’ 구문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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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 그 외에도 张寶林(1994), 韩梅(2004)는 ‘是……
的’ 구문의 중의 현상에 대해 연구했고, 吕文华(1982)와 杉村博文(1999)은 각

각 ‘是……的’ 구문을 ‘被’자문, ‘了’자문과 비교했다. 다음으로 ‘是⋯⋯的’ 구문에 

대한 화용적인 방면의 연구로는 潘允中(1982), 李讷 等(1998), 杉村博文

(1999), 倪蘭(2002), 王光全(2003), 李海燕(2006)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중

국에서는 ‘是⋯⋯的’ 구문에 관해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국내에서 ‘是……的’ 구문을 이론적 측면에서 다룬 논문으로는 정현애

(2008), 한재균(2009), 김지나(2012) 등이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是……
的’ 구문을 다룬 논문으로는 김선희(2013)2), 전기정(2014) 등이 있다. 

그러나 ‘是……的₂’ 구문은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어

법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 ‘是……的₂’ 구문의 오류 문제를 본

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是……的₂’ 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관해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 학습자

가 자주 범하는 ‘是……的₂’ 구문의 오류 유형과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초보적으

로 ‘是……的₂’ 구문의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是……的₂’ 구문의 특징

2.1 각 구성성분의 특징

‘是……的₂’ 구문은 동작이 과거에 이미 발생했거나 완료된 상황에 사용되는

데, 일반적으로 화자가 ‘是……的₂’를 사용할 때 부각시켜 표현하고자 하는 중점

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발생이 아니라 동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간, 장

소, 방식, 목적, 원인, 조건, 대상, 시사자, 수사자 등이다. 

 2) 김선희(2013)는 교재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是……的₂’ 구문의 지도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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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我們是兩點半出去的。(우리는 두시 반에 나갔다.)

(2) 我是在售票處買的票。(나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샀다.)

(3) 我是坐火車來的。(나는 기차를 타고 왔다.)

(4) 他是爲了考硏來北京的。(그는 대학원시험을 치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

(5) 他是跟媽媽一起來的。(그는 엄마와 함께 왔다.) 

(6) 它是在虧损状态下运转的。(그것은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 돌렸다.)

(7) 他臉紅是海風吹的。(그가 얼굴이 빨간 건 바닷바람이 불어서이다.)

(8) 是小王告訴我的。(샤오왕이 나에게 알려준 것이다.)

(9) 我是買的蘋果, 不是買的橘子。(나는 사과를 샀지 귤을 사지 않았다.)

위의 예문(1)은 시간, (2)는 장소, (3)은 방식, (4)는 목적, (5)는 대상, (6)

은 조건, (7)은 원인,3) (8)은 시사자, (9)는 수사자를 부각시키고 있다. 

‘是……的₂’ 구문에서 ‘是’는 보통 술어부의 앞에 출현하는데, 때로 예문 (8)과 

같이 시사자를 강조할 때에는 주어 앞에 출현할 수도 있다. ‘的’는 일반적으로 

문미에 출현하지만 예문 (2)와 (9)처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오기도 한다. 

‘是……的₂’ 구문의 목적어에는 일반적으로 (2), (4), (8), (9)처럼 단순명사나 

대명사, 고유명사 등 한정적인 성분이 오고, 수량사의 수식을 받는 비한정적인 

성분은 올 수 없다.

‘是……的₂’ 구문에서 ‘是’와 ‘的’의 품사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

고 있다. 먼저 ‘是’의 품사에 대해 朱德熙는 판단동사로 보았고, 胡裕樹(1962), 

黃伯榮(1991), 李敏(2002) 등은 어기부사로 보았다. 다음으로 ‘的’의 품사에 

대해 趙淑華(1979), 史有爲⋅馬學良(1982) 등은 과거 완료나 실현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혹은 시태조사라고 보았다. 그러나 杉村博文(1999)은 동

태나 시간과는 관련이 없는 구조조사로 보았는데, ‘是……的₂’가 과거를 나타내

는 것은 V(O)的가 그 선행 성분인 V了(O)를 대용(回指)함으로써 생긴 것이라

고 보았다. 이에 반해 宋玉柱(1978), 李訥 等(1998)은 어기사로, 鄧守信

 3) 원인을 강조하는 경우 전체 문장의 주어에는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온다. 그러므로 주

어에 예문 (7)처럼 어떤 현상이나 사실을 나타내는 주술구나 동사구가 오기도 한다. 또 

만일 ‘是’와 ‘的’ 사이에 오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경우에는 목적어 뒤에 동사를 한 번 

더 써주어야 하며(예를 들면, 她眼睛痛是熬夜熬的｡), 이 때 문장의 강세는 중복되는 동사

에 두어야 한다. 謝福(2008:46) 참조.



‘是……的₂’ 구문의 통사적 특징과 오류분석  219

(1979), 张伯江⋅方梅(1996), 徐傑(2001), 袁毓林(2003) 등은 초점 표지사

로 보기도 했다. 이와 같이 ‘是……的₂’ 구문에서 ‘是’와 ‘的’ 품사에 대한 학자들

의 의견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교육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是’ 바로 뒤에 나오는 성분이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초점이 되기 때문에 ‘是’는 어기부사로, ‘的’는 사건이 이미 완

성되었거나 발생했음을 나타내어 만일 생략하면 시간 표현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동태조사로 보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4) 다음의 예를 살

펴보자.

(1) 我們是兩點半出去的。(우리는 두시 반에 나갔다.)

(1′) 我們兩點半出去。(우리는 두시 반에 나갈 것이다.)

예문 (1)은 (1′)와 같이 ‘是’와 ‘的’를 생략하면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시간 표현에 변화가 생긴다.

예문 (1)-(9)를 통해 볼 수 있듯이 ‘是……的₂’의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성분

으로는 부사어+동사, 주술구, 동사(구) 등이 있으며, 형용사(구), 부사, 조동

사 등은 단독으로 출현할 수 없다.5) 위의 예문에서는 부각되는 성분인 시간, 

장소, 방식, 목적 등이 단독으로 출현했지만, 이러한 성분들이 동시에 한 문장 

안에 출현할 때에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是’의 위치를 옮길 수 있다.

(10) 小王昨天在宿舍裏用手提電腦給我發郵件。
(샤오왕은 어제 기숙사에서 노트북으로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a. 是小王昨天在宿舍裏用手提電腦給我發的郵件。[시사자]

b. 小王是昨天在宿舍裏用手提電腦給我發的郵件。[시간]

c. 小王昨天是在宿舍裏用手提電腦給我發的郵件。[장소]

d. 小王昨天在宿舍裏是用手提電腦給我發的郵件。[방식]

 4) 王凌雲(2009) 참조.

 5)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성분의 종류에 따라 ‘是……的₂’ 구문의 형식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

다. (1) 주어+是+부사어+동사+的 (2) 주어+是+주술구+的 (3) 是+주어+동사+的

+목적어 (4) 주어+是+동사+(목적어+중복동사)+的. 謝福(201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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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是’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성분의 바로 앞으로 이전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예문에서는 부각시키고자 하는 초점이 ‘是’ 바로 뒤에 오

는 부사어, 주어, 술어와 같은 통사구조 중의 일부 성분이지만, 때로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전체 성분일 수도 있다.

(11) 這時, 他忽聽一聲驚心的喊叫: “王倬, 你被捕了!……”

他吃驚地坐起來, 不, 是兩位人民警察把他揪起來的。
(그 때 그는 갑자기 그를 질겁하게 만드는 (인민경찰의)고함소리를 들었

다. “왕주어, 넌 체포됐다!……”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그가 

놀라 일어난 것이 아니라)두 명의 인민경찰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운 것

이었다.) (杉村博文 1999:56)

위의 예문 (11)에서 ‘是……的₂’ 구문은 앞의 진술을 수정하는 신정보로서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성분 전체를 부각시키고 있다.6)

2.2 ‘是’의 생략

‘是……的₂’ 구문은 구어에서 ‘是’를 생략할 수 있지만, ‘的’는 생략할 수 없다. 

(1′) 我們兩點半出去的。(우리는 두시 반에 나갔다.)

(2′) 我在售票處買的票。(나는 매표소에서 티켓을 샀다.)

(3′) 我坐火車來的。(나는 기차를 타고 왔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경우에는 구어에서도 ‘是’를 생략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6) 杉村博文(1999:56-57), 許培新(2003:1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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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這是老師送給我的。(이것은 선생님이 나에게 선물하신 것이다.)

b.*這老師送給我的。

(13) a. 我和他不是上星期見面的。(나와 그는 지난주에 만난 것이 아니다.)

b.*我和他不上星期見面的。

(14) a. 這道菜是我做的。(이 요리는 내가 만든 것이다.)

b.*這道菜我做的。

위의 예문 (12)와 같이 ‘這’, ‘那’가 주어로 올 때, (13)과 같이 부정문에서,7) 

(14)와 같이 수사자가 주어로 올 때는 ‘是’를 생략할 수 없다.8)

김선희(2013)는 영화의 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是……的₂’에서 ‘是’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是……的₂’ 구문을 지도할 때에는 ‘是’를 생략하여 

말하는 연습을 병행하고 ‘(是)……的₂’ 구문으로 표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王凌雲(2009:30)의 조사에 따르면 구어에서는 ‘是’를 생략하면 어기를 더 강

하게 하여 화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어에서는 생략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謝福(2008:39)도 구어에서는 주어 뒤에 일반적으로 휴지

를 둘 수 있어 중의가 생기지 않지만, 서면어에서는 어기의 휴지를 두기가 어

렵기 때문에 ‘是’를 생략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是……的₂’ 구문을 설명할 때에는 구어에서는 ‘是’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어에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따로 

교수할 필요가 있다. 

 7) ‘是……的₂’ 구문의 부정형식은 ‘不是……的’이며, 정반의문문의 형식은 ‘是不是……的’이다. 

 8) 劉月華 等(2001:768-769), 한재균(2009:178) 참조. 그런데 劉月華 等은 ‘他臉紅是海風

吹的｡’와 같이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초점 성분이 원인을 나타낼 때도 ‘是’를 생략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한재균(2009:178)은 동작,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 원인임을 강조하

는 ‘是……的’ 구문이 구어의 담화에서는 종종 생략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

인을 나타내는 성분이 초점이 되는 경우는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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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목적어의 위치

‘是……的’ 구문 중 ‘是……的₃’ 구문은 목적어가 오더라도 ‘的’를 항상 문미에 

놓는 데 반해 ‘是……的₂’ 구문의 목적어는 ‘的’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다.9) 특히 ‘是……的₂’ 구문은 구어에서 목적어가 ‘的’ 뒤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是……的₂’ 구문에서 어떠한 보충 성분도 가지지 않은 일음절 동사가 목적어

를 동반할 때에는 그 목적어의 음절수에 상관없이 목적어를 ‘的’ 뒤에 놓는 경

우가 많고, 동목식 이합사가 ‘是……的₂’ 구문에 출현할 때에도 ‘的’를 이합사의 

중간에 두는 경우가 많다.10)

(15) 你什麽時候來的中國? (당신은 언제 중국에 온 겁니까?)

(16) 他是什麽時候結的婚? (그는 언제 결혼했습니까?)

위의 예문 (15)는 일음절 동사인 ‘來’가 목적어를 동반했는데 ‘的’를 목적어 

앞에 두고 있고, (16)에는 동목식 이합사인 ‘結婚’이 왔는데 ‘的’를 ‘結’와 ‘婚’ 사

이에 두고 있다. 이에 許培新(2003)은 심지어 현대 중국어 구어에서 ‘的’를 목

적어 앞으로 전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的’ 뒤에 출현하는 목적어는 ‘的’ 앞에 출현할 때와 마찬가지로 ‘수량사+명

사’의 형식을 가지는 비한정적인 성분은 올 수 없고, 고유명사, 대명사, 단순명

사 등의 한정적 성분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목적어로 오는 경우는 

‘的’ 앞에 오는 경우가 많다.11) 

 9) 이에 대해 王凌雲(2009:33)은 ‘的’를 목적어의 앞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무표적이고, ‘的’를 목적어의 뒤에만 놓을 수 있는 문장은 유표적이라고 

했다. 

10) 謝福(2008:40-41) 참조.

11) 김선희(2013:294-295)는 영화 대사에서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的’ 뒤에 사용된 경우가 

다량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인칭대명사 목적어가 쓰인 경우 ‘的’의 위치와 관련하여 어떤 

언어규칙이 존재하는지는 다량의 언어자료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중국

어 교재에서도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인 경우 ‘的’의 앞에 쓰인 예문이 많고, 일부 교재에서

는 인칭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的’ 앞에만 올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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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是老師批評他的。(선생님이 그를 나무라신 것이다.)

(17′)是老師批評的他。

‘是……的₂’ 구문의 목적어 문제에 대해서는 2.4에서 다시 자세히 논의할 것

이다.

한편, 吕必松(1982)과 劉月華 等(2001)은 목적어가 ‘的’ 뒤에 출현하는 다음

과 같은 문장을 제시하였다.

(18) 今天中午我們是吃的餃子。 (劉月華 等 2001:762)

(오늘 정오에 우리는 만두를 먹었다.)

(19) 我是吃的餃子, 不是吃的麵條。 (吕必松 1982:24)

(나는 만두를 먹었지 국수를 먹은 것은 아니다.)

위의 예문들은 ‘的’ 다음에 오는 목적어인 수사자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袁毓林(2003)은 목적어를 ‘的’ 뒤에 두면 초점의 범위(focus scope)를 축소시

키는 역할을 하는데, 위의 예문들이 어색하게 느껴지며 수백만자에 달하는 말

뭉치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문은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위의 

예문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是……的’ 구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했다.

(18′)今天中午我們吃的是餃子。(오늘 정오에 우리가 먹은 것은 만두이다.)

(19′)我吃的是餃子, 不是麵條。(내가 먹은 것은 만두이지 국수가 아니다.)

그러나 王凌雲(2009:33)은 袁毓林의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0) 我是在那家飯館吃的飯。
(나는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것이므로 ‘的’ 뒤에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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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我是吃的米飯, 他是吃的麵條。 (王凌雲 2009:33)

(나는 밥을 먹었고, 그는 국수를 먹었다.)

예문 (20)에서 대화 쌍방은 밥을 먹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디

에서 밥을 먹었는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在那家飯館’이 초점이 되고 ‘飯’의 

초점 지위는 없어진다. 그러나 다음 예문 (21)에서는 ‘的’ 앞에 다른 초점이 

없으므로 목적어인 ‘米飯’과 ‘面條’가 초점이 된다.

나아가 張斌(2010:603)은 동사의 목적어 자체가 강조하는 대상이 될 때에

는 목적어를 ‘的’ 앞으로 둘 수 없고, 반드시 ‘的’ 뒤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22) a. 他是買的衣服, 不是買的鞋子。
(그가 옷을 샀지 신발을 산 것은 아니다.)

b. *他是買衣服的, 不是買鞋子的。 (張斌 2010:603)

위의 예문 (22.a)는 ‘是’ 뒤에 초점이 될 만한 성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의 초점은 ‘的’ 뒤에 오는 목적어가 된다고 볼 수 있다. ‘的’가 목적

어 앞에 오는 경우는 예문 (21)이나 (22a)처럼 대조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후

행절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是’ 뒤에도 초점이 될 수 있는 성분이 오고 ‘的’ 뒤에도 

초점이 될 수 있는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다.

(23) 小王是在上海讀的中學, 在北京讀的大學。12) (楊艶 2004:99)

(샤오왕은 상하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녔다.)

12) 楊艶(2004)은 평행구조에서의 초점의 층위를 분석하기 위해 ‘的’가 문미에 오는 A1식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的’가 오는 A2식 간의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 사람들의 어감을 조

사했는데, 그 결합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2+A2식 : 小王是在上海讀的中學, 在北京讀的

大學。A1 확장식 : 小王是在上海讀中學、在北京讀大學的。A2+A1식 : 小王是在上海讀的

中學, 在北京讀大學的。A1+A1식 : 小王是在上海讀中學的, 在北京讀大學的。A1+A2식 : 

小王是在上海讀中學的, 在北京讀的大學。조사 결과 사람들은 A2+A2식을 가장 자연스럽

게 느꼈고, 그 다음 순서는 A1 확장식 ＞ A2+A1식 ＞ A1+A1식이었으며, A1+A2식은 

부자연스럽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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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凤夏是在冬天裏生的第一個孩子，是在夏天裏生的第二個孩子。
(펑샤는 겨울에 첫째 아이를 낳았고, 여름에 둘째 아이를 낳았다.)

 (謝福 2008:33)

위의 예문 (23)에서 ‘是’ 뒤에 초점이 되는 성분인 ‘在上海’, ‘在北京’이 각각 

왔고, ‘的’ 뒤에도 초점이 될 수 있는 목적어인 ‘中學’와 ‘大學’가 각각 왔다. 이 

문장은 청자가 샤오왕이 이미 고교와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

만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한 것이므로 ‘在上海’, 

‘在北京’이 첫 번째 층위의 대조초점이 된다면, 앞뒤 문맥에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구정보인 ‘中學’와 ‘大學’는 두 번째 층위의 대조초점이 된다. 

예문 (24)도 만일 두 개의 절로 나누지 않고 펑샤가 겨울에 첫째 아이를 낳았

다는 것만 강조하고자 한다면 ‘凤夏是在冬天裏生第一個孩子的’ 혹은 ‘凤夏是在

冬天裏生的第一個孩子’ 모두 가능하겠지만, 위의 예문처럼 첫째 아이는 겨울에 

낳고 둘째 아이는 여름에 낳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면 반드시 

‘的’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두어야 한다. ‘的’를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두어야 

두 가지 초점 성분을 표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시 정리해 보면 중국어의 기본 형

식인 ‘S+V+O’는 문미에 오는 목적어(O)가 문장의 초점이 되지만, ‘是……的₂’ 
구문에서는 통상적으로 ‘是’ 다음에 오는 성분이 초점이 된다. 만일 ‘的’ 뒤에 

목적어가 오는 ‘是……的₂’ 구문에서 ‘是’ 바로 다음에 초점이 되는 성분이 없다

면, 즉 ‘S+是+V+的+O’의 형식이라면 목적어 O가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데 병렬복문의 선행절과 후행절 모두 ‘是’ 뒤에도 초점이 되는 성분이 오고 ‘的’ 

뒤에도 초점이 될 수 있는 목적어가 온다면 두 가지 초점이 생길 수 있는데, 

‘是’ 뒤에 오는 성분이 일차초점이 되고 ‘的’ 뒤에 오는 목적어가 이차초점이 된

다.

13) 楊艶(2004:99-102), 謝福(2008: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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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了’자문과의 비교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한국인 학습자들은 ‘是……的₂’ 구문과 ‘了’자

문의 용법을 잘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了’는 완료

를 나타내고, ‘是……的₂’도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에 사용하는 비슷한 용법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언제 ‘了’를 사용하고 언제 ‘是……的₂’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 발생

했음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때에는 ‘了’를 사용하고,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설사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화자가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여긴다는 전

제 하에 사건의 발생 시간, 장소,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언급할 때

에는 반드시 ‘是……的₂’ 구문을 사용해야 한다.14) ‘是……的₂’ 구문은 앞선 대화

나 맥락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을 부각시키거나 

질문하고 답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럼 ‘了’가 사용된 문장과 ‘是……的₂’가 사

용된 문장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了’는 전형적인 상표지로서 동태적인 사건을 나타내지만 ‘是……的₂’ 
구문이 사용되면 정태적인 사건을 나타낸다.15)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5) A: 你昨天做什麽了? (너 어제 뭐 했니?)

B: 我昨天去上海了。(나 어제 상하이에 갔었어.)

*我昨天去上海的。

A가 ‘做什麽’라는 동태적인 사건을 물었을 때 B는 ‘是……的₂’ 구문으로 답할 

수 없다. ‘是……的₂’ 구문이 정태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해 凌璧君

(2008:116)은 ‘的’의 기본적인 기능이 ‘관형어+的+명사’의 형식으로 사용되

는 구조조사이고, 사물의 성질이나 속성 등의 정태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의미

14) 예를 들면 ‘그가 어제 왔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진술할 때에는 ‘他昨天來了｡’로 나타내고, 

‘그가 온 것은 어제’라는 시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他是昨天來的｡’를 선택해야 한다. 吕必松

(1982:28) 참조.

15) 張蕾(2006)와 凌璧君(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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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 때 명사를 생략하더라도 ‘관형어+的’는 여전히 명

사성 구조이고, 명사성 구조는 당연히 정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상

태형용사가 술어로 사용될 때 반드시 ‘的’를 사용하는 것도 ‘的’가 상태형용사에 

묘사성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둘째, ‘了’자문은 새로운 담화를 시작할 때 사용될 수 있으나, ‘是……的₂’ 구
문은 새로운 담화를 시작할 때보다는 ‘了’자문의 뒤에 후속문으로 사용되는 경

향이 있다. 劉月華 等(2001:770)은 ‘了’가 사용된 동사술어문에서 동작의 발생

은 신정보로서 청자에게 전달되므로 종종 시작문(始發句)에 사용되고, ‘是……
的₂’ 구문은 동작의 발생이 화자에게 있어서 이미 구정보가 되기 때문에 후속

문(後續句)에 사용된다고 했다. 다음은 劉月華 等이 제시한 예이다.

(26) A: 你姐姐結婚了嗎? (너희 언니 결혼했니?)

B: 結了。(결혼했지.)

A: (是)什麽時候結的(婚)? (언제 결혼했는데?)

B: 前年結的, 都有小孩兒了。(재작년에 결혼했지. 벌써 애도 있는걸.)

A: (是)什麽時候生的小孩兒? (언제 애를 낳았어?)

B: (是)去年生的(小孩兒)。(작년에 낳았지.) 

 (劉月華 等 2001:770)

위의 예문에서 A는 B의 언니 결혼이라는 새로운 정보에 대해 질문을 시작

할 때 ‘了’를 사용하고, 그 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시기를 물어보거나 대답할 때

에는 ‘是……的₂’ 구문을 사용했다. 그 뒤에 B는 A가 모르는 신정보인 아이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때 다시 ‘了’를 사용했다. 뒤의 후속문에서는 아이가 있

다는 사실이 구정보가 되고 언제 낳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를 묻고 답했

기 때문에 다시 ‘是……的₂’ 구문을 사용했다.

셋째, ‘了’자문은 일반적으로 문미에 오는 목적어가 정보의 초점이 된다. 그

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是……的₂’ 구문에서는 문미에 오는 목적어 보다는 

‘是’ 바로 다음에 오는 성분이 일차초점이 되므로 문미초점인 목적어를 질문하

고 답할 때에는 ‘是……的₂’ 구문보다는 ‘了’자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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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 你在飯店碰到誰了? (너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니?)

B: 我在飯店碰到小雨了。(난 호텔에서 샤오위를 만났어.)

*我在飯店碰到小雨的。

위의 예문 중 ‘我在飯店碰到小雨的’가 만일 장소를 묻는 질문(你在哪兒碰到小

雨的?)에 대한 응답이면 문장은 성립하지만, 누구를 만났는지 목적어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므로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넷째, ‘了’가 사용된 문장의 목적어는 한정적이거나 비한정적인 성분이 모두 

올 수 있지만, ‘是……的₂’ 구문의 목적어에는 반드시 한정적인 성분이 와야 한

다. ‘是……的₂’ 구문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술어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대화 

쌍방이 모두 알고 있거나 앞에서 이미 출현한 적이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是……的’ 구문의 목적어도 구정보이기 때문에 ‘一+양사+명사’ 혹은 ‘一些, 某

個’ 등의 비한정적인 성분이 목적어에 올 수 없는 것이다.

(28) a. 昨天我是在飯店碰到這個人的。
(어제 나는 호텔에서 이 사람과 마주쳤다.)

b. *昨天我是在飯店碰到一個人的。
c. 昨天我在飯店碰到了一個人。 (凌璧君 2008:116)

(어제 나는 호텔에서 어떤 사람과 마주쳤다.) 

만일 비한정적인 성분을 목적어로 사용하고 싶다면 위의 예문 (28.c)와 같

이 ‘是……的₂’ 구문이 아닌 ‘了’자문을 사용해야 한다.16)

지금까지는 ‘是……的₂’ 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 장에

서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범하는 ‘是……的₂’ 구문의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

다.

16) 凌璧君(2008: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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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是……的₂’ 구문의 오류분석과 교육방안

‘是……的’ 구문은 한국어에 없는 문장의 형식으로 한국인의 오류가 가장 많

이 나타나는 문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세 가지 ‘是……的’ 구문 중 ‘是……的₂’ 
구문은 초급 단계에서 배우는 어법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학습자의 오

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HSK 작문말뭉치’에서 한국인의 ‘是……的₂’ 구문 오류 중 가장 많은 빈도수

를 나타내는 것은 ‘的’의 누락(102회), ‘是’의 누락(52회), ‘了’의 대치(52회)이

다. 張意(2011:19)는 이 외에도 ‘是……的₂’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따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的’의 누락과 ‘是……的₂’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오류는 비슷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본고에

서는 이를 ‘的’의 누락으로 한 데 묶어 분석하고자 한다.

3.1 ‘的’의 누락

‘的’의 누락 오류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학습자가 ‘是……的₂’ 구문을 언제 사

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 뒤에 ‘是’만 쓰거나 아예 ‘是……的₂’ 구
문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오류이다. 다음은 ‘HSK 작문말뭉치’에 수록된 한

국인 학습자의 오류문이다.

(29) *我是1970年3月15日出生[  ]。17)

(30) *我和他是在大学二年级的时候相识[  ], ……。
(31) *我们[  ]在念中学时认识[  ]。

17) 예문 (29)부터 인용된 오류문은 실제 ‘HSK 작문말뭉치’에서는 ‘是……的₂’ 구문과 관련된 

오류 외에 다른 오류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논의의 편의상 다른 오류는 일부 수정하여 

실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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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 (29)와 (30)은 주어 뒤에 ‘是’만 쓰고, (31)은 앞뒤 문맥상 ‘是……
的₂’ 구문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주체, 원인, 방식 등을 표현할 때에는 반드시 ‘是……的₂’ 구문을 사용해

야 하는데, ‘是……的₂’ 구문을 단순히 강조구문이라고 배운 학습자들은 ‘是……
的₂’ 구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王光全(2003:19)은 심지어 ‘是……
的₂’ 구문은 강조구문이 아니며,18) 이를 강조구문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어 학습자들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는 ‘是……的₂’ 구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是……的₂’ 구문은 특정 상황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구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 교재인 ≪한어구어≫, ≪신공

략 중국어≫, ≪맛있는 중국어≫, ≪NEW 301句로 끝내는 중국어 회화≫ 등 

에서 ‘是……的₂’ 구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이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구문이라고만 설명

하고 있지, 이미 발생한 동작의 시간, 장소,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거나 

설명할 때에는 ‘是……的₂’ 구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교재

는 한 권도 없다. 이로 볼 때 ‘是……的₂’ 구문을 강조구문이라고만 설명하고 있

는 교재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3.2 ‘是’의 누락

‘是’의 누락 오류는 한국인 학습자가 구어와 서면어에서의 차이점을 숙지하

18) 王光全은 ‘是……的₂’ 구문을 강조 구문이라고 본다면 이에 대응되는 형태의 비강조구문이 

존재해야 하는데 존재하지 않으며, 강조구문은 화자가 특별히 주목하는 어떤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是……的₂’ 구문은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도 이 구문

을 사용하지 않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是……的₂’ 구문

은 강조구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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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여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다. ‘HSK 작문말뭉치’에서는 ‘是……的’ 구문

에서 ‘是’를 생략한 경우는 일괄적으로 오류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HSK 작문말뭉치’가 고급 HSK에 참가한 학생들의 작문을 수집한 말뭉치로서 

구어가 아닌 서면어 형식이기 때문이다. 

(32) *我從小時候到現在[  ]在農村長大的。
(33) *因为其实这件事[  ]在死者的要求下进行的，……。
(34) *……，我到现在[  ]靠你们的辛苦劳动生活下来的。
(35) *人人说，这個问题[  ]从社会发展的过程中突出来的。

구어에서는 주어 뒤에서 휴지를 둘 수 있어서 중의가 생기지 않지만 서면어

에서는 중의를 방지하기 위해 ‘是……的₂’ 구문에서도 ‘是’를 사용한다. 그러나 

회화수업에서 ‘是……的₂’ 구문에서 ‘是’는 생략할 수 있다고 배운 학습자들은 서

면어에서도 종종 ‘是’를 생략하는 오류를 범한다.

김선희(2013:289)는 한국에서 출판되는 교재에서는 ‘是’의 생략 문제를 따

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 대화문 연습 시 ‘是’를 생략하여 말하는 

연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是’는 구어에서는 생략되는 경

우가 많지만 서면어에서는 생략되지 않으므로 말하기 연습에서는 ‘是’를 생략

하여 ‘是……的₂’ 구문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쓰기 연습에서는 ‘是’를 생

략할 수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3 ‘了’의 대치

마지막으로 ‘是……的₂’ 구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은 ‘了’의 대치 

오류인데 이는 ‘是……的₂’ 구문이 ‘是……的₃’ 구문과 관련한 오류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19) 이는 한국인 학습자가 완료, 변화의 ‘了’를 학습한 

19) ‘是……的₂’ 구문에서 ‘了’의 대치 오류는 52회 출현했는데, ‘是……的₃’ 구문에서는 단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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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了’로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하는 언어 내 전이(intra-lingual transfer)의 부정적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了’의 대치 오류는 앞에서 ‘是’를 사용한 후 문미에 ‘的’를 첨가해야 하는데 

‘了’로 대치한 경우, ‘是……的₂’를 사용해야 하는데 ‘了’로 대치한 경우가 해당된

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오류의 예문이다.

(36) *我是韩国的忠北大学毕业了。
→我是韩国的忠北大学毕业的。

(37) *我是从高一开始抽了烟。
→我是从高一开始抽的烟。

(38) *而且在中国留学當中经历了。
→而且是在中国留学时经历的。

(39) *他从来把水自己从山底下挑上来了。
→他从来是把水自己从山底下挑上来的。

위의 예문 (36)과 (37)은 앞에서 ‘是’를 사용한 후 문미에 ‘的’를 첨가해야 

하는데 ‘了’로 대치한 경우이고, (38)과 (39)는 ‘是……的₂’를 사용해야 하는데 

‘了’로 대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에서 이미 ‘是……的₂’ 구문과 ‘了’자문과의 차

이점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했기 때문에 위의 예문이 오류문이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是……的₂’ 구문과 ‘了’자문의 대치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교재의 편찬이나 교사의 지도 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을 하고, ‘了’자문과 ‘是……的₂’ 구문의 차이점을 상황을 예로 들어 연습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전체 오류의 수에서 ‘是……的₃’ 구문의 오류가 ‘是……的₂’ 구문의 

오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了’의 대치 오류는 ‘是……的₂’ 구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오류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張意(2011: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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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是……的₂’ 구문의 교육방안

3.1에서 밝혔듯이 ‘是……的₂’ 구문과 관련한 오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是……的₂’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한국인 학습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국어 교재에서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是……的₂’ 
구문에 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출판되는 거의 모든 중국어 교

재에서 ‘是……的₂’ 구문을 강조구문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특별히 강조의 의도가 없으면 굳이 ‘是……的₂’ 구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게 되므로 교재의 내용에서 강조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과거에 발생한 동작의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방식, 대상, 원인 

등을 질문하고 답할 때 반드시 써야 하며, 또한 이러한 성분들을 부각시켜 표

현하고자 할 때에도 是……的₂’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了’자문과 ‘是……的₂’ 구문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

는 구문인데 교재에서 구체적인 용법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므로 ‘是……的₂’ 구문은 ‘了’자문과 어떠한 차이점

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 점에 비춰볼 때 교재의 어법사

항 배열에서 ‘是……的₂’ 구문은 ‘了’자문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아

가 대부분의 중국어 회화 교재나 문법서에서는 단문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단문만으로는 학습자들이 언제 ‘了’자문을 사용하고 언제 ‘是……
的₂’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상적인 설명과 단문 위주

의 예문보다는 앞선 예문 (26)처럼 상황을 만들어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교수자는 ‘是……的₂’ 구문의 사용 시 구어에서 ‘是’는 종종 생략하지만 ‘的’는 

생략할 수 없고, 서면어에서는 ‘是’와 ‘的’를 모두 생략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특히 작문 시 ‘是’를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是……的₂’ 구문에 목적어가 올 경우 ‘的’는 목적어의 앞이나 뒤에 모두 올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는 ‘的’가 문미에 오는 문장만을 사용하고, 

목적어가 문미에 오는 문장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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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오히려 목적어가 문미에 오는 문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是……的₂’ 구문을 사용한 말하기 연습에서 ‘的’를 목적어 앞에 놓는 문형의 연

습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형상 ‘是……的₂’ 구문과 비슷하지만 주어에 대한 속성이나 판

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是……的₁’ 구문이 ‘是……的₂’ 구문보다는 문법적인 형식

이 덜 복잡하기 때문에 학습 단계상 ‘是……的₁’ 구문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 

‘是……的₂’ 구문을 학습하게 된다.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중국인의 사용 빈도

는 더 높으나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是……的₃’ 구
문을 학습하게 되는데, 모두 ‘是’와 ‘的’를 사용하므로 학습자들이 세 구문의 차

이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是……的₁’ 구문과 ‘是……的₂’ 구문은 일정한 상

황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형식이라면 ‘是……的₃’ 구문은 통사적인 필요가 

아니라 화용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세 구문은 ‘是’와 ‘的’의 생략이

나 부정의 형식, 목적어의 위치 이동 등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난다.20) 그러므

로 각각의 ‘是……的’ 구문을 교수할 때에는 그 전에 학습한 구문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어야 학습자들의 오류를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4.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是……的₂’ 구문의 통사적인 특징과 한국인 학습자들이 주로 범

하는 오류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사적인 면에서 ‘是……的₂’ 구문은 과거

에 일어난 사건에서만 사용한다는 점에서 ‘了’자문과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고, 목적어의 어순이나 ‘是’와 ‘的’의 통사적 특징과 생략, ‘是’와 ‘的’ 

사이에 오는 성분이 다른 ‘是……的’ 구문과도 차이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

20) 세 가지 ‘是……的’ 구문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전기정(2014)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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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을 잘 인지하지 못한 한국인 학습자는 종종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고

에서는 ‘的’의 누락, ‘是’의 누락, ‘了’의 대치 등 세 가지 오류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고의 분석에 비추어 ‘是……的₂’ 구문의 학습단계를 초급⋅중급⋅고급단계

로 나눈다면 초급단계에서는 ‘了’자문과의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언제 

반드시 ‘是……的₂’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주지시킨다. 예문은 ‘是……的₂’ 구
문에서 출현빈도도 높고 문장구조도 비교적 간단한 장소, 시간과 관련한 부사

어가 출현하는 문장을 선택하되 단문이 아닌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상황 

예문을 들어 학습자들이 언제 ‘是……的₂’ 구문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중급단계에서는 ‘是’의 위치 및 생략 문제, 목적어의 어순과 

형식적 특징 등에 관해 설명한다. 예문 또한 초급단계보다는 난이도를 높여 

방식, 목적, 시사자 등을 부각시키는 문장을 선택한다. 마지막으로 고급단계에

서는 문장의 구조가 비교적 까다로운 원인이나 수사자가 초점이 되는 ‘是……的

₂’ 구문에 대해 설명하고, ‘是……的₂’ 구문이 다른 두 가지 ‘是……的’ 구문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여 설명한다.

본고는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HSK 작문말뭉치’ 만을 대상

으로 했다. 그러나 ‘HSK 작문말뭉치’는 서면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고급 

HSK에 응시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중급 단계 이상 학습자들의 오류를 수집

한 것이기 때문에 초급 단계 학습자들의 오류 양상까지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

계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급 단계 학습자들의 

중간언어 말뭉치가 구축된다면 초급부터 고급 단계까지 아우르는 ‘是……的₂’ 
구문의 오류 양상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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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是……的”结構是中國人的使用频率较高的句式之一, 也是韩国人的偏误频率较高的句式

之一。“是……的”结構可分为三大类: 表示判斷的“是……的₁”句，表示强调的“是……的₂”句，
表示肯定语氣的“是……的₃”句。其中本文把讨论的重点放在“是……的₂”句，首先从理论方面考

察“是……的₂”句的特点，然后对韩国人的偏误情况进行分析。
在句法特點方面, 本文討論“是……的₂”句的中間成分、“是”的省略、賓語的位置等問題, 然

后還與“了”字句進行比較。在偏误分析方面, 本文重點討論“的”的缺省、“是”的缺省、與“了”字

句的混用等問題。从句法方面对“是……的₂”句进行本体研究，可以为“是……的₂”句的教学及偏

误分析提供理论依据，对“是……的₂”句进行偏误研究, 可以为对韩汉语教学及教材编写提供帮

助。

關鍵詞: “是……的”结構, “是……的₁”句, “是……的₂”句, “是……的₃”句, “了”字句, 偏误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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